
이제 키르기스는 제법 추원졌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눈이 두세 번 정도 내렸는데 올해는 11월이 들어서야(5일) 
눈이 내렸습니다.
토크목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쉬켁에서 아시야가 주일마다 
오전 10시 주일학교를 하기 위하여 2시간 동안 마르슈트카를 타고 토크목 교
회로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오전 9시가 되면 벌써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아
버지의 나라과 토크목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믿음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즘 키르는 해가 늦게 뜨고(오전 7:40분), 일찍 집니다(오후 5:45분). 또한 추
위가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추수감사예배를 10월에 드립니다. 저희도 추수감
사예배를(10월 27일) 드렸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과일과 집에서 만들어온 음
식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두들 기쁨으로 음식을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남는 음식과 과일은 집으로 싸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이었습니
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주님의 말씀으로도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토크목교회의 양육과 함께 복음전파(가정교회 개척)를 위한 접촉점으로 안경사
역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안경 교육을 받고 지난 9월부터 매달 토크목 
주위의 마을에 검안(시력 검사)을 하고 안경을 제작해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
다. 한달에 30여명에게 안경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쉬라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신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모두 12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잘랄라바드라는 새로
운 지역에서 3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음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겠습니다.

● 기도제목
- 노바빠블로프카교회 부흥과 자립
- 토크목교회 부흥과 현지인 지도자 양성
- 토크목 지역 가정교회 개척(접촉점 안경사역)
- 찾아가는 신학교(오쉬0
- 2월 오쉬와 잘랄라바드 지역 성경공부
- 건강(송무익 : 어깨)
 


